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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소진… “7월 재개” 조선비즈

우리은행은 최근 모든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2분기까지 일시적으로 중단. 금융당국이 설정한 가계 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해 분기 별로 한도를 관리

4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1.5조원으로, 전년 동기(15조1203억원) 대비 42% 증가. 전세대출 수요 폭증으로 4월 말 이미 2분기 한도 몫이 소진 

빚 탕감·신용 사면… 금융 흔드는 포퓰리즘 파이낸셜뉴스

4월 이후 여권 인사들의 법안발의는 은행빚 탕감, 신용불량자 사면, 소외계층에 저리장기대출, 한국은행 책무에 고용안정 추가, 청년층 LTV 90%로 상향이 주 이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가계부채관리방안과 정면 상충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 가계 이자부담 증가 파이낸셜뉴스

4대 시중은행의 7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7~3.62%로 상승. 지난해 7월 1.99~3.51%와 비교시 하단이 0.58%p 상승

1000조원을 돌파한 은행권 가계대출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 증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단계로 들어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마통' 줄이는 시중은행들…"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아시아경제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부터 일제히 사용률에 따른 마이너스통장 한도 조정 정책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번 마이너스통장 한도 조정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으로 해석

미래에셋생명, 토스와 손잡았다… “소액보험 판매 확대” 머니S

미래에셋생명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지난 4월 소액보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제휴

판매 상품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비대면 보험 영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것. 금융 플랫폼은 비대면 시대에 고객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수단

생보-손보 넘나드는 합종연횡 대세 파이낸셜뉴스

보험시장이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시대를 맞아 생보사와 손보사간 상호 영역을 뛰어넘어 사업협력을 하는 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화생명은 판매조직 분리로 출범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생보업과 손보업을 진행해려는 취지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9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차보험 손해율 소폭 증가 이데일리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79~80.5%를 기록. 전달 76.2~77.5% 대비 약 3%p 상승

이는 행락철 영향 때문. 차보험 손해율은 겨울과 설 연휴가 있는 2월까지 안 좋다가, 3월 이동이 없어지면서 4월 행락철에 외부활동이 증가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인다. 

'고난도 금융상품' 팔때 이틀간 숙려기간 준다 한국경제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이 보장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판매사들은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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